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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

우리반엔

정말많은표정이있어요.

아침엔

꽃처럼활짝핀얼굴

안녕! 인사할땐

햇살도우리를따라웃어요.

수업이시작되면

콜라처럼펑!하고터지는표정

손을번쩍들며

눈빛이번쩍번쩍

점심시간엔

급식을먹고나면

우리는놀이공원에온것처럼

깔깔깔,까르르르,웃음이춤을춰요.

하지만다시수업이시작되면

선생님얼굴은

부대찌개처럼부글부글

우리는조용조용,눈이실금

이렇게우리반은

하루종일

알록달록색칠하늘

표정놀이터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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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돈

오서윤
진제초4학년

우리엄마는내가용돈받으면늘이렇게말한다.

엄마가갖고있다가대학갈때줄게~ 자, 얼른줘.

나는그렇게항상엄마에게뺏긴다.그래서한번은 내가가

지고있으면안돼? 라고물었지만소용없었다.

엄마는 너그러다받을때마다다~ 쓸거잖니그러니까그

냥엄마한테줘. 라고하였다.

나는그렇게용돈을받을때마다뺏기는건가?라는생각에

속이상했다.

번쩍!좋은생각이났다.

우리엄마는항상 얼마받았니? 라고묻는데그것을이용

하는거다!

첫번째! 용돈을잃어버렸어요방법!받은용돈을숨기고잃

어버렸다고하는거다.

바로시도해보았지만이방법은실패다.

엄마는 그러니까바로맡겼어야지! 하고화만냈다.

두번째! 용돈을못받았어요방법! 용돈을숨기고용돈을

못받았다고하는거다.

이번에는성공할것같다.

다시시도해보았지만 너가~하니까용돈을못받지 라는

엄마의잔소리를얻었다.

이제세번째! 용돈금액의절반만받았어요방법!받은용

돈에절반또는일부분만말하는거다.

이제마지막방법이다.

드디어성공! 그렇게나는용돈의절반은모을수있었다.

하지만한가지큰문제가있었다.

바로나의죄책감이다.나는용돈이좋아서처음에는절반,

그다음은조금더또조금더계속늘렸다. 하지만그럴때마

다모아지는용돈만큼죄책감도커져갔다.

이제이건그만하고싶다. 아니,못하겠다. 용돈을다시뺏

기는건싫지만,엄마를속이고있는게더싫다.

이제그만진실을말해야겠다. 나는심호흡을하고조심스

럽게엄마를불렀다.

그순간엄마의다정한눈빛에그만눈물을흘리고말았다.

엄마,죄송해요…죄송해요.흑으앙~ 말하면서도내가무슨말

을하는지,잘하고있는지파악이안됐다.그냥울고있었다.

엄마는내가잘못했는데도미안하다고힘들게해서미안하

다고해주었다.

그렇게한참을울고아주잠깐침묵이흘렀다.그리고엄마

가말했다.

우리이제이런일없게우리딸이용돈관리할래? 대신

용돈 기입장도 쓰고, 하루에 사용할 금액도 정하는 거야 어

때?

나는대답대신고개를끄덕였다.

엄마는날보며웃어주셨다.나도엄마를보며웃어주었다.

물론거짓말을했으니혼이나긴했다.그래도답답했던게홀

가분이벗겨진느낌이다.

이렇게용돈소동은끝이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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